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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한국은 닮은 점이 많다고들 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강한 생존력에 

천연자원은 부족하나 뜨거운 교육열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나란히 표현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경제·사회·정치 지표가 비슷하다. 1인당 국민소득(세계은행 자료, 

구매력 기준)이 5만3000달러(이스라엘)·5만5000달러(한국)이고, 인간개발지수는 193개국 

가운데 25위(이스라엘)·19위(한국), 민주주의지수는 100점 만점에 

74점(이스라엘)·83점(한국)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모든 지표에서 

앞섰으나 이젠 역전됐다. 

 

이스라엘은 특히 민주주의 지표에서 최근 5년 사이에 빠른 내림세를 보였다. 2018년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나라'로 한정한 유대민족 국가법이 강경 보수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정치인의 주도로 통과되면서부터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유대계는 73%다.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2등 시민'으로 전락했고, 특히 아랍 드루즈계는 

병역의무를 다하는데도 이방인으로 소외됐다. 

 

이스라엘은 지금 1년 넘게 하마스와 전쟁 중이다. 지난달에는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도 

시작했다. 최근 두 달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대리조직인 이들 이슬람 급진 단체의 수뇌부 

제거에 집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운 질서'라고 명명한 작전에서 역내 힘의 구도를 다시 

짜고 추락한 안보 평판을 만회할 것이라 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사령관 

대부분이 폭사했고, 하마스의 사령관 무함마드 다이프,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작년 10월 기습 공격의 설계자 야히아 신와르 모두 사망했다.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힘을 잃자,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열린 기회의 창을 이용해 거센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쟁의 혼전 양상만큼이나 이스라엘인의 머릿속은 이중적이고 혼란스럽다.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이슬람 테러조직이 평화로운 공동농장과 음악축제에서 민간인을 

학살·납치·성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지만 사회 분열과 갈등이 

선명하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가 전쟁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량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부정 평가를 했다. 군과 정보국 수장은 하마스 완전 궤멸이 

불가능하다며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지 오래다. 시민들은 총리에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하고 인질 101명을 아직 데려오지 못한 책임을 격하게 물으며 사퇴를 요구한다. 

게다가 둘도 없는 우방 미국과 날을 세우는 것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와 진보 성향의 80%는 인질 협상, 보수파의 절반은 하마스 섬멸을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헤즈볼라 소탕을 위한 레바논 국경 지상전에 대해선 유대계 시민의 47%는 지지, 41%는 

반대라고 응답했고 아랍계 시민의 60%는 반대했다. 

 

작년 전쟁이 막 시작되던 때의 여론조사에서는 75%가 3개월 이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고, 1년 이상 이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팔레스타인과의 공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앤 자리에 이슬람국가를 세우겠다며 연합 공격을 불사하는 급진 세력이 사라지는 게 먼저다. 

 

그런데 '네버어게인'을 곱씹는 시민들은 내부 분열과 정치 양극화라는 풀기 어려운 혼돈을 

마주한 채 앞날의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머리가 어지럽다. 

 

 

* 본 글은 10 월 22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